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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친 일본의 추상예술이 나에게 주 

어진 주제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것이 본고를 준비하는 동안의 

솔직한 느낌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테마 자체가 '추상예술이 란 무 

엇인가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 

의 추상미술 및 전위미술운동과의 비교나 영향관계로부터 구체적으로 생각 

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이 시기의 일본 추상예술을 검토하는 것 

이 곤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시기가 이전의 다이쇼기 （大正期, 1912- 

1926）, 즉 1920년대 전반의 전위미술운동에 비해 추상예술이 미약했던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근대 일본 미술사에서는 20년대 전반의 전위 

미술운동과 30년대의 전위미술운동이 단절되어 있고, 더욱이 30년대 전반 

은 프롤레타리아 미술과 함께〈1930년 협회〉에서〈독립미술협회〉에 이르는 

주관주의적인 구상 표현, 혹은 초현실주의적인 구상 표현에 관심이 집중되 

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이러한 서술은 회화 • 조 

각이라는 순수미술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꼭 들어맞지만, 디자인이나 공예, 

사진의 영역을 포함시킬 경우, 전면적이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 

지 않으면 안 된다.

1） 혼마 마사요시 （本間正義） 편,「일본의 전위미술」,『근대의 미술』, 3호,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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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기 추상예술에서 중요한 전개가 전혀 없었 

던 것이 아니라, 최근의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몇몇 중요 

한 측면이 밝혀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시화와 자 

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배경으로 추상예술은 디자인이나 

공예, 혹은 사진, 영화 같은 회화 • 조각 밖의 영역, 즉 

순수미술 영역을 넘어 스며들어 갔다는 점이다.2）더욱 홍 

미로운 것은, 이러한 디자인一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상업미술一의 영역에서는 20년대 전반 전위미술운동에 

참여했거나, 그 주변에 있던 미술가들이 적지 않게 활약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20년대 전반의 전위미술 

운동과 그 이후의 전위운동은 단절되어 있다'라는 종래 

근대 일본미술사의 통설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 어］서 , 이 시 기 일본에서 추상예술 

의 전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미술에서 디자인 • 공예에 걸친 넓은 범위를 정해진 

분량에 모두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글은 그에 대한 개 

관（槪觀） 내지 대략적인 소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대 

해 미 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2。년대 후반 이후의 일본의 추상예술에 대해 이야 

기하기 전에, 그에 선행하는 2。년대 전반의 일본의 전위 

미술운동一당시의 말로 표현하면 다이쇼기의 '신흥 미술 

운동（新興美術運動）'一에 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해 두는

1. 온치 고시로.〈밝은 때〉, 1915.
2. 토고 세이지,〈파라솔을 쓴 여인〉, 

1916.

것이 좋을 것 같다. 큐비즘이나 미래파, 독일 표현주의나 칸딘스키 등의 유 

럽 추상예술은 1910년대부터 일본에 소개되어 , 1915년에는 판화가인 온치

고시로（恩地孝四郎）에 의해 일본 최초의 추상회화라고 할 법한〈밝은 때 

（明 小、時）〉도 17> 제작되었다. 또한 1916년에는 토고 세이지 凍鄕靑 兒）의 

〈파라솔을 쓴 여인（八^ '丿 世^）女）〉도 2과 같은 미래파적인 작품이 일본 

의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대표하는 미술 단체인〈이과회 （二科會）〉의 전람회 

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또한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서 작가들의 본격적인 실천의 대상이 된 것은 역시 다이쇼기 

의 신흥 미술운동에서이며, 이것은 그 후 디자인 영역에 추상미술이 수용되 2

2） 오무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메커니즘과 모더니즘一다이쇼 신흥 미술운동에서 쇼 

와 초기의 모더니즘으로」.『예총」, 1。호, 199七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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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나세 마사무,〈바닥의 보복〉, 1922.
4. 간바라 타이,〈생명의 유동, 1924. 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쇼기의 신흥 미술운동은 192（）년의（미래파미술협회（未來派美 

術協會）〉의 결성을 시발점으로, 22년의〈액션（"，夕》크 ＞）＞, 25년의〈마보 

（寸7、才）〉의 결성을 거쳐 25년에는 이들 단체들이 대동단결한〈삼과（三 

科）〉의 운동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리고 27년에는 이들 단체의 뒤를 

이어 결성된〈조형 （造型）〉이나〈단위삼과（單位二,科）〉의 활동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된다. 2（）년의〈미래파 미술협회〉는《이과회》전시회에 출품한 후몬 

교（普門曉） 등을 중심으로 '반이과（反 二科）'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이다. 이 

에 호응하듯 같은 해, 러시아 미래파인 부류크（Burliuk David）와 팔리모프 

（Palimov, Viktor）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두 사람의 화풍은 순수한 미래파 

와는 다르지만, 이들의 작품과 미래파적인 도발적 행동은 일본의 젊은 화가 

들에 게 영 향을 끼 쳤다.

야나세 마사무（柳瀨正夢）는 조금 늦게 미래파 미술협회에 참가했으 

나, 그의 2（）년대 작품은〈바닥의 보복（底 耕艮復 ）〉도 3에 보이는 것처 럼 , 이 

탈리아 미래파가 추구한 다이나미즘의 표현이 소화되어 독자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나카가와 기겐（中 川紀元）이나 고가 하루에（古賀春江） 등과 

〈악션〉을 결성 한 간바라 타이 （神原 泰）는 마리네티를 번역하는 등 이탈리아 

미래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작품은 미래파와 달리 비구상적 

이다.〈생명의 유동（生命〃流動）〉도4은 미래파에도 영향을 끼 쳤으며 일본에 

서도 널리 읽힌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의 '엘랑 비탈（clan vital）'을 주 

제로 한 것이다. 야베 토모에（矢部友衛）는 칸바라와 함께〈액션）을 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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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베 토모에,〈나부〉, 1925.
6. 무라야마 토모요시,〈컨스트럭션〉, 1925.

작가인더】,〈나부（裸婦）〉도 5에서는 그가 프랑스 유학 중에 배운 앙드레 로트 

（Andre Lhote）의 고전적인 큐비즘의 영향이 엿보인다. 무라야마 토모요시 

（村山知義）는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1922년 

1월부터 1년 동안 베를린에 유학하여 , 미래파와 당시 대두한 다다（Dada）와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미래파 미술협회의 일부 회원들과 

〈마보〉를 결성, 다다와 구성주의를 지 양하고자 '의식적 구성주의 （意識的構 

成主義）'를 주창했다.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 가운데는, 무라야마 토모요시의〈컨스트럭 

션3：/人 卜 儿夕于•才:/）〉（1925）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라쥬가 대형화 

되어 벽에서 돌출한 듯한, 조각과는 다른 환경적 인 입체 작품이 보인다. 이 

러 한 작품에 대해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의 대표적 연구자인 오무카 도시 

하루（五十殿치j治）는 '구성물（構成物）'로 명명하고 있다.3）화면에는 출판 

물에서 오려낸 조각이나 모발（毛髮）에 이르는 다양한 물체가 붙여져 있지 

만 기하학적인 구성도 볼 수 있다. 이것을 무라야마가 이야기하는 '의식적 

구성주의의 주장에 따라 해석하면, 기하학적이고 통일적인 '구성은 사진이 

나 모발 따위의 현실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물질에 의해 언제나 교란 

되지만,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고차원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듯 

하다.+）무라야마는 독일에서 본 슈비터즈의 '메르츠 회화에서 보이는 콜라

3） 오무카 도시하루（ 代 卜殿利治）.「구성물의 시대一미래파 미술협회전부터 삼과전까지」,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의 연구m 스카이도아. 1995.

12（）미술이론과현장제3호



7. 〈바라크 장식사〉의 점포 디자인.

8. 기관지 마보』

주 기법에 착안하여, 귀국 후 의식적 구성주의를 주창하면서 독자적인 전 

개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유럽의 다다와 마찬가지로, 결국 

미술이라는 영역을 넘어섰으며, 또한 구성주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예 

술과 일상 생활 공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예를 들어, 1925년 

당시의 대표적인 현대극을 상연하던 츠키지（築地） 소극장에서 올린〈극장 

의 삼과（劇場刀三科）〉는 무라야마 토모요시가 독일에서 접한〈노이에 댄 

스〉풍의 무용과 즉흥적인 단막극의 요소가 있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퍼 포먼 

스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23년 관동 대지진 직후 결성된〈바라크 

장식사（八＜^、＞ 夕裝飾社）〉는 대지진 후 급조된 가건축에 대한 장식을 맡았 

는데 도7 이들의 점포 디자인은 매우 세련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야마모토 토모요시 등이 발행한 기관지인『마보』에도 공통적이다. 

도8 이러한 기하학적 • 표현주의적인 디자인은, 뒤에 언급하겠지만, 2（）년대 

후반의 상업미술, 포스터나 표지 장정 같은 인쇄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실제로, 뒤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에는 많은 디자 

이너一 당시의 말로는 '상업 미술가竟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조형 언어가 

상업미술에 활용되어 갔다.〈마보〉에 참여한 오카다 다츠오（岡田龍夫）의 

리노컷에 의한 판화 잡지인『형성화보（形成書報）』도 °는 그러한 다이쇼기의 

신흥 미술운동에서 상업미술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헌데, 디자인이라면 포스터나 서적의 장정 등과 같은 그래픽 디자인 

에 쉽게 눈이 가지만. 당시는 포스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윈도 디스플레

+） 마츠모토 토오루（松本透）,「컨스트럭션一무라야마 토모요시 작」, 다카시나 슈지 （高階 

秀爾） • 아사노 데츠（淺野徹） 편「모더니즘과 전통』, 고단샤, 1993,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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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상업미술의 중요한 장르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5）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서 연구가포스터 만큼진전되 어 있지 는 

않지만, 예를 들어 '상업미술을 확립한 인물의 하나인 디자 

이너 하마다 마스지（濱田增治）는, 역시〈마보〉의 회원이던 

오우라 슈조（大浦周藏）가 제작한 마루젠（丸善）의 디스플레 

이 장식이 훌륭하다고 절찬한 바 있다.6）또한〈삼과〉나〈조형 

（造型）〉에 참여했던 야마가미 가키치（山上嘉吉）는 마츠야 

（松室）의 장식을 담당했다. 본래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의 

중심 인물인 무라야마 토모요시 자신도 많은 포스터，장정 , 무 

대 미술, 점포설계에 손을 댔다.7）

이러한 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에서 상업미술로의 이 

행 현상은, 그들이 참고했던 구성주의나〈데 스틸〉이라는 유 

럽의 전위미술운동이 예술과 생활의 일체화를지향하였으■며 , 

리시츠키나 반 두스버그에게 오늘날의 디자인 영역이 주요한 

활동무대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자연스러운 결 

과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 기성 미술계에서 추 

상적인 표현은 상업미술의 것이며, 나아가 그것은 순수미술보다 한 단계 낮 

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역 간의 가로지르기라고나 할까? 다다적인 파괴적 행동에 

의해〈삼과〉는 1925년에 해산되고, 그 후속 단체 가운데 하나인〈조형〉을 

결성한 야베（矢部）나 오카모토（岡本唐貴） 등은 1927년〈신러시아전〉에서 

혁명 이후의 러시아 리얼리즘적 작품을 초대하는데, 이를 계기로 급속히 좌 

경화하여 프롤레타리아 미술운동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삼과전의 또 다른 후속 단체로서 1926년 결성된〈단위삼고｝一（單 

位三科）〉는 27년의 제1회전과 단위삼과에 의한〈극장의 삼과（劇場60三 

科）〉를 치르고 해산되고 말았지만,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일본의 추상미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3。년대 초 일본의 예 

술에서 중요한 동향인 '기계미학（機械美學）'의 선구가 되었으며 , 이러한 활

9. 기관지『형성화보』

5） 다지마 나츠코（田島奈都子）,「현대 상업미술전집 복간에 즈음하여一상업미술의 융성 

과 현대 상업미술전집」,『현대 상업미술전집』, 복간판 별호, 유마니（❷京V。서방, 2001, 
17 〜 18쪽.

6） 하마다 마스지（濱田增治）,「일본 상업미술의 성립과 현재」,『제국공예』7권 5호, 1933, 
6, 22쪽.

7） 오타니 쇼고（大谷省吾）,「모던 도시의 광고와 상업미술」,『광고와 상업미술』, 유마니 서 

방, 2005, 650〜651쪽.

122 미술이론과현장 제3호



동은 추상표현으로의 지향^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8）기계에 

대한 관심은 다다나 구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무斗야마 토모 

요시에게도 당연히 있었지만, 이것을 최초로 전면에 드러낸 것 

은〈단위삼과〉의 중심 인물인 나카하라 미노루（中原實）와 그 

주위의 가와베 마사히사（川邊昌久）, 가토 다카히사（加藤隆 

久） 등에 의한공헌이었다.

〈단위삼과〉는〈삼과〉의 다다적이고 무정부적인 무질서 

에 대해 과학 정신에 기반한 것으로서의 통합예술을 목표로 한 

집단이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는 건축가, 무대장치가, 도안 

가가 있었으며 , 전람회 에는 회화 외에도 구성적 작품이나 건축 

작품, 가구, 사진이 전시되어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것을 배경 

으로 기계미나 구성미를 예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원래 의 

사였던 나카하라는 당시 최첨단의 과학 지식과 유럽 체제에서 

얻은 전위회화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회화（理 

論繪畫） 를 주창했다. 회화작품을 원자 수준에서 수치화하고, 

회화의 계산표에 기초한 회화원기（繪畫原器）'에 의해 언제라 

도 회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카하라의 실제 회화작품은 볼 수 없는 과학적인 개념을 환상적으 

로 도식화한 것으로, 일본적인 초현실주의의 선구라 할 만하다. 그의 

（Atomic No. 3, 청의 주변（靑〃周邊）〉도 仲은 당시 나카하라가 다룬〈아토 

믹（，卜 夕）〉시리즈의 하나로서, 원자 구조를 주제로 했을 뿐만 아니라

빛의 프리즘 분해에 의한 청의 주변을 그렸다고 한다. 이러한 작품은 나카 

하라의 영향을 받으며 치과 의료 기술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 

와베 마사히사의〈메커니즘〉（1924） 등과 함께 고가 하루에 등의 기계미를 

배경 으로 한 1930년 전후의 초현실주의 로 이 어 진다. 물론 가와베나 고가 등 

의 표현은 기계적인 모티프를 조합한 구상이어서 그것을 추상예술로 부르 

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 외〈단위삼과〉에서는 다마무라 젠노스케（玉村 

善之助）의 데 스틸적이고 기능주의적인 가구나 코마츠 사카에（小松 榮）에 

의한 구성적인 조각 작품이 주목된다. 다마무라의〈책장〉도 ”에 보이는 직각 

으로 교차하는 선과 면에 의한 디자인, 특히 면이 직각으로 교차하면서도 

개방적으로 부유하는 듯한 디자인은 데 스틸 그룹의 조형언어一무엇보다 

리트벨트의 가구나 건축 디자인一를 상기시킨다？） 한편, 고마츠의〈건축적

8） 오무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메커니즘과 모더니즘一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에서 

쇼와 초기의 모더니즘으로」. 앞의 책『다이쇼기 신흥 미술운동의 연구』.

고바이W 슌스케 • 192（）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추상예술 123



게슈탈퉁（建築的 旻人 夕 기八^ 그 ^ ）〉도 12은 제목에서 바우하우스의 조형을 떠 

올리지만, 그의 조형은 다다보다는 초현실주의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구성 

적인 세련미를 보여준다 1。）

11. 다카무라 젠노스케,〈책장〉, 

1927.
12. 코마츠 사카에,〈건축적 게슈탈 

퉁〉, 1927.
13. 나카다 사다노스케, 추상적 실 

험극〈화리호톤무대형상〉, 1927.나카다 사다노스케 （仲田定之助）는 전람회 기간 중이던 1927년 6월 

〈단위삼과〉가 개최한〈극장의 삼과〉에서, 오카무라 가쇼（岡村蚊象）를 중심 

으로 한 건축가들의 집단 창작동우회원들의 협력을 얻어〈화리호톤 무대형 

상（"7 7" 亦 卜 舞台形象）〉이라는 추상적인 실험극을 상연하였다. 도 13 이 

극은 프로그램에 '색채 • 광선 • 형태 • 음악의 단계적인 전환에 의한 무대형 

상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이 등장하지 않는 추상적인 무대 조형이며 , 상세 

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남겨진 사진을 통해 볼 때 중앙에 검은 원이 있 

는 거대한 밝은 색의 동심원이 무대 위를 좌우로 움직이면 스포트라이트가 

그것을 좇아가는 것이 주요한 무대 위의 전개인 것 같다"） 이러한 무대는 

바우하우스의 실험적인 무대를 떠올리는데, 나카다는 1922년부터 24년까 

지 독일에 유학하여 분리파 건축가 이시모토（石本貴久治） 등과 함께 바우 

하우스를 방문한 바 있다. 일본에 바우하우스를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인 만 

큼 바우하우스나 유럽의 추상적 인 무대 조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9） 오무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수도 미술전에서 단위삼과까지一나카하라 미노루의 

궤적」, 앞의 책, 7%〜7顎쪽.

10） 앞의 책, 736쪽.

11） 앞의 책, 7相쪽.

바우하우스의 영 향이 라는 점 에서 는, 바우하우스의 유학생으로 공부 

하고 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체험한 인물로 미즈타니 타케히코 9 10 11

124 미술이론과현장제3호



14. 미즈타니 타케히코.〈요셉 알버트 교

（水谷武彥）나 야마와키 이와오（山脇 巖）, 야마와키 

미치코（山脇道子） 부부를 들 수 있다. 미즈타니 타 

케히코는 데사우의 바우하우스에서 1927년부터 31 

년까지 공부한 뒤 귀국하여 모교인 도쿄 미술학교에 

서 건축학과 구성학을 가르쳤다. 미즈타니는 유학 

중에 순수 추상회화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전하지 

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려 

져 있지 않다.”） 여기서는 미즈타니의 바우하우스 

습작인〈요셉 알버트 교실 소재 연구〉도 14（1928년 

경）를 소개하고자 한다.

야마와키 부부는 미즈타니가 재학 중이던 

1930년에 독일에 온 뒤 , 바우하우스에서 각각 건축 

과 직물을 공부했다. 야마와키 이와오의〈칸딘스키 

수업에서의 습작〉도15（1930〜32）은 그들이 가장 열 

심히 수강했던 칸딘스키의 수업의 한 면을 보여주는 

홍미로운 것이다. 1932년 귀국한 뒤 그들은 가와키 

타 렌시치로（川喜田煉七郎）가 주재한 신건축공예 

학원（新建築工藝學院）의 운영에 미즈타니 타케히 

코와 함께 참가하여, 바우하우스 시스템에 의한 조 

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야마와키 부부와의 교제에서 영 향을 받아 추 

상적 인 회화를 시도한 화가로는 미 기시 고타로（三岸 

好太郎）가 있다. 이미 미기시는 1932년 파리 • 도쿄 

신흥미술전一이 전람회는 유럽 초현실주의의 많은 

작품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一에 초대된 오장팡

실소재연구〉, 1928년경 이나 반 두스부르크, 레제의 작품을 접하고 추상표현에 기울어 있었다 그
15. 야마와키 이와오,〈칸딘스키 수업에

서의 습작〉, 1930〜32. 러나 1933년의〈콤퍼지션〉도 16에 보이는 몽타쥬 구성에는 역시 바우하우스

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의 미기시는 많은 포토 몽타주를 

제작하였지만, 그 가운데 많은 작품은 야마와키 이와오의 작품과 비슷한 바 

우하우스식 구성을 보여준다. 미기시의 1933년 작품들은 이와 같이 일본에 

서 바우하우스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기 추상미술 작품의 

예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후 미기시는 급속

12） 오쿠마 도시유키（大熊敏之）,「바우하우스」,《일본의 추상회화 1910〜19』5》전시회 

도록, 이타바시 구립 미술관, 1992,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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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초현실주의적인 구상으로 치달았으며, 1934년에는 갑작스 

런 죽음을 맞게 되어 회화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오 

히려 유럽의 전위적인 추상표현은 바우하우스나 구성주의가 본래 

예술과 생활의 융합을 목적으로 했던 만큼, 앞서 언급한 다이쇼기 

신흥 미술로부터 상업미술로의 이행에서 볼 수 있듯 상업미술에 

서야말로 더 잘 수용되고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업미술에서 유럽 추상표현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 상업미 

술가인 하마다 마스지 （濱田增治）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다.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는 일본에서 

상업미술이 확립되는 시기였다. 1925년에는 일본 디자인계의 대 

부이던 스기우라 히스이 （杉浦非水）를 중심으로 한 도안연구회 <7 

인사（七人社）〉가 결성되었으며, 1927년에는 스기우라의 감수에 

의해 포스터 연구 잡지인『어픽스』가 창간되어 유럽의 포스터 디 

자인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었다. 한편〈상업미술가협회〉는 기업에 

소속되거나 자영 작가로서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 '상업미술이라는 조어의 개념을 일반에 보급함으로써 , 

이전까지 순수미술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던 상업미술 

의 위상을 높이고, 수용자와 제작자 모두의 인식을 계몽함으로써 대중 생 〔6. 미기시 고타로〈콤퍼지션〉, 1933. 

활의 예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마다는 이 협회의 중심 인물의 

한사람이 었다.13）

하마다는 1920년대 이후, 일본에 박람회의 전람관이나 영화 • 연극 

을 통해 전해지고 있던 아르 누보와 아르 데코 양^은 물론 다다와 구성주 

의 , 바우하우스 등 유럽의 모든 전위미술운동의 에센스를 소화해 갔다. 왜 

냐하면, 하마다에 의하면 '상업은 경쟁적이기 때문에 광고 또한 경쟁에서 

앞서지 않으면 안 되며 , 따라서 이 분야에서 행해지는 광고 수단 및 상업미 

술은 언제나 가장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마보〉 

등의 다이쇼기 신홍 미술운동에서 모든 단체들의 선언문과 연결되는 부분 

이 있다.

실제로 그는〈마보〉에 소속되어, 1924년 국민미술협회가 주최한 건 

축창안전람회（建築創案展覽會에 작품을 낸 적이 있으며, 무라야마 토모 

요시나 분리파 건축협회 회원에게 유럽의 전위적 경향에 관해 많은 정보를

13） 가와하타 나오미치（川畑直道）,「모더니즘과 상업미술」《모보 • 모가 191（）〜1935》전 

시회 도록, 가나가와 현립 근대미술관, 1998, 240쪽.

14） 하마다 마스지（濱田增治）「최근 광고와 상업미술의 현황」,『현대 상업미술 전집 제23 
권 최신 경향 광고집』, 아르스（了儿人）. 193。,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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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마다 마스지의 추상회호h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1935년 출간한『상업미술 구성 원 

리』에서 유럽의 전위적인 경향^ 대한 그의 이해는 놀라울 정도 

로 정확하다. 예를 들어, 그는 다다에서 구성주의에 이르는 건축 

적 구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성파의 용어인 '팍추 

라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바우하우 

스에서 강연된 '슈파눙'의 개념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덧붙였 

다 ⑸ 그는 이렇게 계몽적인 저작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과감하 

게 추상회화의 제작을 시도하였지만 실제 작품이 남아 있지 않 

아 여기서는 유족이 소장한 앨범에 있는 그의 추상작품을 소개 

하고자 한다. 파이닝거의 추상회화를 방불케 하는, 빛과 동적 효 

과가 넘치는 구성적 작품들이다.⑹도 15 16 17 그러나 그의 중요한 공적 

은 무엇보다도 1928년부터 시작한『현대 일본 상업미술 전집』 

전24권의 편집 및 발행일 것이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상업미술 

의 백과사전 같은 것으로, 포스터 , 포장, 점포 등의 디자인을 유 

럽의 풍부한 예를 통해 소개했으며, 국내외의 디자인 현황을 두 

루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15） 하마다 마스지（濱田增治）,『상업미술 구성 원리』. 고요 서원, 1935.
16） 야마노 히 데츠구（山野 英嗣 ）.「도시」,《일본의 전위 一Art into Life 1900-194（）） 전시
회 도록.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

상업미술이나 바우하우스와의 관련에서 사진에 대해 이

야기하자면, 당시는 '신흥사진（新興寫眞）'의 발흥기로서, 그 결정적 계기는

1931년의《독일 국제 이동사진전》의 영향으로 이야기된다. 이 전시 출품작 

의 대부분은 모홀리 나기 （98점）의 것으로, 그 외에도 바우하우스 출신 작가 

의 것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여기서는 신홍사진 중에서 코이시 키요시 （小石 

淸의《초하신경 （初夏神經）》도 18을 예로 들고자 한다.

사진 표현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진과 목판화를 융합한 독특 

한 시도로, 온치 코시로의 시화집『비행관능（飛行官能）』도 19을 예로 들고자_ 

한다. 온치는 목판화에서는 추상 표현과 구상 표현을 넘나들었지만, 이 작 

품에서는 시인 키타하라 하쿠슈（北原 白秋）와 처음으로 비행기에 탔을 때의 

감격을 시와 판화와 사진을 이용한 30쪽의 책자에 구성적으로 표현하였다. 

시인이자 장정 디자이너였던 온치만이 가능한 작품이다. 미술평론가 이타 

가키 타카오（板垣鷹穗）가 사진가 호리노 마사오（堀野正雄）와 공동 작업으 

로 구성한 그라비어 판〈대도쿄의 성격〉（1931） 등과 같이, 당시 기계미학의 

대두를 상징하는 작품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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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미술과 함께 20년대 후반은 공예가 '공예미 

술로서 정착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제전（帝展） 제4부 

로 공예의 출품이 인정된 것은 1927년이다. 이로써 공 

예가의 염원이 실현되었지만, 이러한 '미술로서의 공 

예 가 정착하는 여건을 조성한 요소의 하나는 1926년 

공예가 그룹〈무케이 （无型）〉가 결성된 것이다. 무케이 

가 결성된 계기는, 무케이의 중심 인물이며 도쿄 미술 

학교 주금과（鑄金科） 교수였던 츠다 시노부（津田信夫） 

가 1923년 구미 유학을 떠난 것이었다. 츠무라（津村）는 

1925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 근대 장식 • 공업미술 전람 

회, 즉 '아르 데코 전의 심사위원이었지만, 그때 그는 

장식을 제거한 공예의 모더니즘을 추진할 필요성을 절 

실히 느꼈다. 이러한 경위를 그의 제자이자 무케이의 

중심적 작가이던 타카무라 토요치카（高村豊周）는흥미 

롭게 전하고 있다. 다카무라에 의하면, 일본의 유명한 

공예 작가들의 많은 작품들이 진부하고 지나친 장식 때 

문에 낙선하는 한편, 일본의 무명 장인이 그저 단순히 

제작한 둥근 그릇이 대상을 차지하게 되어 츠무라를 몹 

시 곤란하게 했다고 한다 n 파리 박람회 측의 설명은 

불필요한 장식 이 없어서 좋았다는 것으로, 유럽에서 경 

험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공 

예를 주진하는 기 운이 타카무라 등 츠무라의 제자들 사
18. 코이시 키요시,〈초하신경〉, 1932.
19.온치 코시로, 시화집『비행관능』, 

1934.
이에 조성되어 갔다.

이 리하여〈무케 이〉는 아르 데코를 비롯한 모더니즘적 공예를 주진하

여〈구성파（構成派）〉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 20은 다카무라의〈삽화（揷 

花）를 위한 구성〉으로, 꽃받침（花器）이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기하학적 

형태는 하나의 추상조각으로도 볼 수 있다. 스기타 카도（杉田禾堂）의〈용도 

를 지시하지 않는 미의 창안, 원시기 • 과도기 ■ 완성기〉도 21는 세 개의 기하 

학적 형태로 된 작품으로, 중앙의 원주로 된 것이〈원시기〉, 오른쪽의 장방 

형으로 된 것이〈과도기〉그리고 왼쪽의 네 개의 원으로 된 것이〈완성기〉이 

다. 이 작품에 대해 타카무라는 회화나 조각과 달리 재료에 기초한 순수한 

'공예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기성 작가로부터는 '입체 도안 같 

다', '교재적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⑻ 이것은 추상 회화가 종종 포스

17） 다카무라 토요치카（高村豊周 ）,『자화상』, 주오고린 미술출판, 1968,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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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적이라고 비판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추상표현을 상업미술 고유의 조형 

언어로 여기고, 나아가 이것을 순수회화보다 한 단계 낮은 가치로 보는 논 

리가 드러난다. 또 이러한 논리가 '미술로서의 공예에서 추상적인 조형에 

대한 이해나 확산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보이는 듯하다.

아르 데코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조각가를 주축으로 하여 1926 

년 결성된 단체인〈구조사（構造社）〉가 주목된다. 이 단체가 결성되는 것을 

계기로 이 단체의 중심적인 작가 대부분이 건축물 장식을 위해 참가한 1921 

년의 '평화 기념 도쿄 박람회', 이른바 '평화박람회'가 열린 점이 지적된 

다.19）건축과 융합한 모뉴멘탈한 조형을 지향하는 구조사의 작품은 사실성 

보다는 양^적인 표현을 중시한 것들이 많으며, 아르 데코적이며 근대적인 

장식미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조각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조각 작품의 대부분은 추상을 지향하면서 표현으로서는 구 

상의 범주에 머물고 있지만, 그 중에는 추상적인 조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도 있다 유우 칸지 （陽咸二）의〈중국인의 접시 돌리기〉도 22는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답게 다다나 구성파에도 이어지하는 추상적 표현을 

보여준다.20）

상업미술과 공예미술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 시기 

에 회화 • 조각이라는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추상표현을 추구한 작가가, 앞 

서 언급한 미기시나 유우 등 이외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 키다 타쿠야（木用拓也）. 스기타 카도（杉田禾堂）의《용도를 지시하지 않는 미의 창안 

원시기 • 과도기 • 완성기》에 대해」, '현대의 눈』, 호, 2004, 12쪼
19） 사이토 유코（齊藤祐子）,「구조사 연구 평화 기념 도쿄 박람회부터 결성까지」,「예총』 

16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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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우 칸지,〈중국인의 접시돌리기〉,

사카타 카즈오（坂田一男）의 큐비즘적인 작품은 이 시기의 추상표현 23. 사카타카空〈습令 1926. 

으로서 중요한 예다. 오카야마（岡 山 ） 시에서 의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사카타 카즈오는 1921년 프랑스에 가서 아카데미 모던에서 공부하였다. 처 

음 포비즘 계열의 작가인 플리에스에게 지도 받았는데, 23년부터는 이곳 아 

카데미에 새로 강사가 된 레제에게 지도 받았다. 레제 교실의 학생들 대부 

분은 동유럽과 북유럽, 리시아,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온 외국인으로, 그들 

대부분은 고국이나 독일에서 미래파나 구성주의 등 최첨단의 흐름을 접한 

젊은이들이다.

또한 25년부터 아카데미 모던에서는 퓨리즘 화가 오장팡이 지도에 

참여하게 된다. 말하자면 아카데미 모던은 파리에서 최첨단 미술의 실험장 

이었다.2D 이런 환경 속에서 사카타는 대상의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큐비즘 

을 거쳐 , 얕은 공간과 대상성을 남기면서도 퓨리즘식의 간결한 추상으로 나 

아갔다. 오하라（大原） 미술관에 소장된〈습작〉도 23은, 사카타가 레제와 보조 

를 같이하여 퓨리즘 연구를 행했음을 나타내는 작품의 예이다. 사카타가 

'퓨리즘을 이론적 면에서 어디까지 연구했는지는 불명확한 점도 많다. 사- 

카타는 1933년 귀국하고서도 중앙 화단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작업 이 일본 미 술계 에 영 향력 을 미 치 지 는 못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야마구치 타케오（山 口長男）는 1927년 프랑스로 

갔다가 이듬해 오시프 자드킨（Ossip Zadkine）과 알게 되어, 큐비즘과 포비

20） 하마자키 레이지（浜崎禮二）.「유우 칸지（陽咸 二）」《구조사-쇼와（昭和 ） 초기 조각의 

귀재들》전시회 도록, 우츠노미야 미술관, 2005, W쪽

21） 데시마 유（手島裕）,「사카타 카즈오坂田一男）의 예술」,《탄생 10。년 기념 사카타 카 

즈오一추상으로의 궤적》전시회 도록, 1988,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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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야마구치 타케오,〈2인상〉, 1930.
25. 시모자토 요시오,〈제례 풍의 혼례〉, 1930.

즘을 융합한 듯한 추상작품을 제작한다. 이〈2인상（二 人像）〉도 24은 자드킨 

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예이지만, 그 후 야마구치는 상당히 두터운 흰색 

의 밑칠 위에 황, 녹, 적 등의 추상적인 필치를 가하는 독특한 화풍으로 옮겨 

간다.

시모자토 요시오（下鄕羊雄）는 1929년 교토의 츠다세이후（津田靑 

楓） 양화숙（洋書塾）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추상미술, 특히 퓨 

리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제례 풍의 혼례〉도 25의 선과 색면에 의한 구 

성 실험은 본래의 퓨리즘과는 다르지만, 추상에 대한 그의 관심을 나타내어 

주목된다. 이후 그는 미기시 코타로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현실주의 회화 

를 제작하는데, 1935년 전후부터 역시〈추상一창조〉의 회원이던 오카모토 

타로우의 지도를 받으면서 추상미술과 초현실주의의 모순에 대한 해결을 

과제로 삼게 된다.〈작품〉도 26은 시모자토가 그런 과제에 매달릴 무렵의 예 

다. 추상과 초현실의 종합과 지양은 당시의 동시대적인 과제였다. 시모자토 

는 추상과 초현실주의가 이론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섞이게 된 일본의 

1930년대 전위미술의 한 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翌）

22） 오쿠마 도시유키（大熊敏之）,「1930년대 일본의 추상회화 해외 동향의 소개와 그 영향 

에 대한 고찰」,『제1회 카오 • 학예원 연구 기요（紀要）』, 1992, 手쪽. 또한 당시의 일본 

에서 초현실주의 와 추상의 혼재를，혼란，으로 이 야기 하는 오쿠마에 대해 오무카 도시 하 

루는 추상과 초현실주의의 종합이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무카 도 

시하루,「네오 다다이스트에서 시작하는 '몬드리안 수용' 소사」,《몬드리안전》.『도쿄 신 

문』, 1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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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구체미술협회（具體美術協會）〉의 지도적 입 

장에 서 있던 것으로 유명한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가 

그 이전까지 당시 일본에서 '신야수파로 평가받던 류르사 

（ y 그丿"片） 등의 영향이 강한 화풍에서 벗어나 추상회화 

를 그리기 시작한 때가 1934년경이다.

〈작품 3〉도 27은 역시〈추상一창조〉적이며, 몬드리 

안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아르프적이고 유기적인 추상이 

융합한 듯한, 양대 전란 사이의 유럽 추상회화에 가까운 

작풍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는『추상一창조』에 실린 유럽 

추상회화의 도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23）이 

무렵이 되면, 1932년 파리 • 도쿄 신흥 미술전一이 전시는 

유럽 초현실주의의 많은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여 유명했 

지만一에서 오장팡이나 반 두스버그, 레제의 작품이 전시 

되는 등, 추상예술에 관한 정보도 많아진다. 그렇지만 당 

시 발간된 이 전람회의 도록에는 반 두스버그 등의 '신조 

형파（네오플라스티시슴）'는 르 코르뷔지에, 오장팡 등의 

'순정파（純正派, 퓨리스트）'에서 파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실수도 눈에 띈다.스 이는 당시의 미술평론가를 포함한 

기성의 미술계가 프랑스 중심적이어서 네덜란드나 독일 

및 러시아의 전위적 • 추상적 미술에 대한 정보가 회화 분 

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큰 요인이다.25）그리고 

26. 시모자토 요시오,〈작품〉, 1934.
27. 요시하라 지로,〈작품 3〉, 1934.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첨단을 걷는 흐름은 상업미술의 영역에 수용, 실천

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당시의 추상적 표현이 종종 

，포스터적이라고 비판된 것처 럼 , 상업미술에 추상적 경향이 보급됨으로써 

기성 미술계에서 추상을 예술적이지 않다며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라고는 하지만 이 시기의 서양화가들에 의한 추상의 시 

도나 유럽 추상미술의 전래가 앞에서 언급한 1933년의 미기시 코우타로의 

실천 등과 상호관련을 맺음으로써 193。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추상회화를

23） 오쿠마도시유키,「1930년대 일본의 추상회화一해외 동향의 소개와그 영향에 대한고 

찰, 앞의 책. 39쪽
24） 가와지 류코（川路柳虹） • 미네기시 기이치（峰岸義一）의 주,《파리 • 도쿄 신흥미술전 

람회》도록, 4쪽.

25） 오쿠카 도시하루（五十殿利治）, 앞의 책,「네오 다다이스트에서 시작하는 몬드리안 수 

용 소사」, 29쪽.

132 미술이론과현장제3호



전개하는 발판을 다지게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강병직, 정신영

I 口 口주제어

일본 추상미술(Japanese abstract art), 전위예술(avant-grade art), 미래파(fmurism), 

구성파(construdivism), 퓨리즘(p나risme), 상업미술(commercial art)

고바아内 슌스케 . 1920년대 후반에서 193。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추상예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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